
전기전자 안전인증 수출 필수조건
산업기술시험원 , 27%가 안전인증 받아 수출 … 미·일·중 52 .3%

2000년 전자전기분야 수출의 26.7%가 국내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수출했으며, 전체 수입의 18.4%는 안전인

증을 받아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산업기술시험원(원장 강윤관)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정보사무기기, 오디오/비디오기기 등 11개 분

야를 대상으로 1999-2000년의 수출입실적, 주요 수출입 대상국 등 안전인증 대상품목의 교역량을 조사한 결과,

수출은 미국 34.4%, 일본 11.2%, 네덜란드 6.6%, 수입은 미국 26.5%, 일본 18.6%, 중국 12.7%, 싱가폴 11.6%

순서로 주요 교역 대상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

교역실적(수출＋수입) 기준으로는 미국 31.9%, 일본13.7%, 중국 6.7% 네덜란드 4.6% 등으로 미·일·중 3국

이 교역량의 52.3%를 점유했다.

품목별 교역실적 기준으로는 모니터, 프린터, 복사기 등 정보사무기기가 57.2%, 전자레인지, 세탁기 등 전기

기기가 18.3%, TV, 비디오, 앰프, 게임기 등 오디오/비디오 응용기기가 14.6%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

다.

전기전자산업 교역규모 (단위: 100만달러)

구 분
안전인증 대상 전기전자 전체 교역규모

(수출 +수입 )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
1999 14,113 5,398 54,780 34,495 89,274
2000 17,527 8,636 65,510 46,832 112,342

증가율 24.2% 60.0% 19.6% 35.8% 25.8%

안전인증 대상품목의 교역증가율은 2000년 수출이 전년대비 24.2%, 수입은 60.0% 각각 증가해 2000년 전체

전기전자 분야의 수·출입 증가율인 수출 19.6%, 수입 35.8%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소득 및 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 선호패턴 등으로 컴퓨터

등 정보사무기기,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기기기, 오디오/비디오 응용기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, 기술변

화속도의 급속화, 신기술의 개발촉진 및 제품의 개발주기 단축 등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품목의 시장규모가 점

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안전인증 대상품목의 교역량 (단위: 100만달러)

분 류 1999 2000 증 가율
전선 및 전원코 드 270 287 6.1
전기기기 용 스위치 159 221 38.9
전원용 캐패 시터 249 281 13.1
전기설비 용부속품 및 연결부 품 891 1,026 15.2
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81 89 10.1
절연변압 기 298 308 3.3
전기기기 3,904 4,787 22.6
전동공구 44 64 45.3
오디오/ 비디오응 용기기 2,991 3,819 27.7
정보사무 기기 10,357 14,957 44.4
조명기기 267 324 21.3

합 계 19,511 26,163 34.1

대부분의 교역상대국에서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입제품에 대한 신뢰성 등을 문제



삼아 시장출하 이전 시험평가와 제3자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안전문제에

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로 안전인증 대상품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따라서 관련기업들은 국제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노력을 강화하고, 시험인증기관은

늘어나고 있는 안전인증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와 전문가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

고 있다.

정부도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보험업자시험소인 UL(Underwriters Laboratories), 일본

의 품질보증기구인 JQA(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)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인증기관과 경쟁할 수

있는 선진국 수준의 시험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설비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.

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는 2000년 7월 처음 시행됐는데, 안전인증 은 감전, 화재, 파손 등의 위험요소로 인

한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(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기

관)이 제3자적 입장에서 제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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